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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4. 20.(목) 12:00 배포 2023. 4. 20.(목) 12:00

문체부, ‘악성 정보 전염병’ 가짜뉴스 
퇴치 전면 강화

- 정밀·입체적인 팩트체크 역량 강화 -
- 언론진흥재단에 ‘가짜뉴스 신고·상담센터’ 구축 -

- 네이버, 다음 등 뉴스 플랫폼과 협력, 정보 유통시장의 건강성 제고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가짜뉴스를 사회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악성 정보 전염병’으로 규정하고, 기존의 “가짜뉴스 퇴치 TF” 기능을 전면 

강화한다.

  박보균 장관은 “가짜뉴스는 우리 사회의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고 신뢰

를 파괴하는 악성 정보 전염병이다. 가짜‧거짓뉴스의 전염력과 전파력은 

의학적인 전염병보다 속도가 빠르며, 변종과 재가공 형태도 교묘하고 집요

하다. 가짜뉴스 전염병의 침투 효과가 매우 강력해서 우리 사회의 자유롭

고 건강한 정보 생산유통시장을 교란하고 질서를 망가뜨리고 있다. 문체부

는 이런 가짜뉴스 악성 전염병의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퇴치를 위해 부처 

내 관련 TF팀의 기능과 역할을 전면 강화‧가동 중이다.”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정밀․입체적인 팩트체크를 가짜뉴스 퇴치의 출발점으로 삼고, 

‘악성 정보 전염병’인 가짜뉴스 퇴치 대책을 진행한다.

 ▶ 언론진흥재단에 「가짜뉴스 신고․상담센터」설치․운영

  문체부는 5월 초 한국언론진흥재단 내에 「가짜뉴스 신고·상담센터」를 

설치해,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 피해 신고를 접수받고 구제 절차에 대한 상

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보다 정밀하고 입체적인 접근을 통해 가짜뉴스를 

유형화하고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공개한다. 언론중재위에도 가

짜뉴스 사례를 전달한다. 피해구제 사례집, 대응 매뉴얼도 발간해 국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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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보급할 계획이다. 

 ▶ 악성 정보전염병 퇴치를 위한 범정부적 대응시스템 구축

   범정부 협력을 통해 정부 정책 관련 가짜뉴스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고,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신속한 대응을 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정부 신뢰

도를 떨어뜨리는 허위‧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내 ‘사실

은 이렇습니다’ 코너, KTV ‘정책 바로보기’, 대한민국 대표 SNS 채널 등 

정부 대표 소통채널을 통해 국민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는 기능을 강화해 

나간다. 국민과 함께하는 가짜뉴스 퇴치 활동에도 적극 나선다. 

 ▶ 정보유통 플랫폼과 협력하여 정보유통 시장의 건강성을 회복

  악성 전염병 생산과 침투를 방지하고 퇴치하기 위해 네이버․다음 등 플

랫폼, 민간자율심의기구를 포함한 민간과의 협력·소통 시스템을 확립하고, 

가짜뉴스에 대한 자정기능을 강화한다. 

 ▶ 서울대저널리즘스쿨·싱크탱크 준비위원회와 협의, “AI 가짜뉴스 감지시스템” 개발

  빅데이터 기반기술, AI기술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여 가짜뉴스, 가짜

동영상 등을 과학적으로 필터링하여 저널리즘 생태계가 건강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서울대저널리즘스쿨·싱크탱크 준비위원회와 협의, “AI 가짜

뉴스 감지시스템” 개발도 지원한다. 또한 아카이브 운영을 통해 이용자의 

참여, 자발적인 팩트체크를 해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 뉴스 수용능력 강화를 위한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수용자의 가짜뉴스 분별력을 함양하기 위한 미디어 리터리시 교육도 강

화한다. 뉴스를 분석, 판단하고 수용하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일방적 전

달 위주의 교육에서 수용자가 주도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

램을 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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